웨스트민스터표준문서 7
중보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8장 (기독론)
1.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

기독교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시작의 역사적 지표이다.” 이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아래의 성경 본문을 살펴봅시다. 이 구절들은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면 그 진술의 당위성과 진정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행10: 34-43, 고후5: 14-21, 히2: 14-18, 벧전2: 21-25.

신약성경이 진술한 내용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도 보게 됩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죽음,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은 기독교의 시작이며,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그 분의 삶,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은 성경과 신조와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작 혹은 중심이란 의미는 단순히 ‘abstract Christ-principle’, 그리스도가 추상적인 하나의 원리가 아니라 구체적, 역사적, 시공간적인 의미에서 기독교와 우리 삶의 시작 중심이라는 의미입니다.
2. 대체되어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또는 기능들 (functions)

만일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시작이며 중심이라면,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도록 합니다. 그것은 왜 성경이 기독교에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이유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혹은 신뢰를 얻기에 충분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의 삶,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이 왜 기독교의 중심인가 하는 이유를 기독교 신앙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체되어질 수 없는 그리고 반복되어질 수 없는, 세가지 기능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즉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졌다 (마11: 27, 요1: 18, 고후4: 3-6, 히1: 1-3).

(2)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전달자이다 (the bearer of Salvation).”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구원의 가능성 둘 다를 계시하셨다 (마1: 21, 행4: 12, 딛2: 13, 히5: 8-9).

(3)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받은 자의 삶을 규정하는 유일한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분이다 (막10: 42-45, 요13: 12-14, 빌2: 1-13, 베전2: 18-25).

만일 여러분들이 이 세가지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곧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은 현대 타 종교와의 대화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의 믿음에서 포기되어 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데 근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3.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서술들

신약 시대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표현하기 위해 예수님을 서술하는 용어들(전문용어로 기독론적 표현들)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용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1) 메시아 (Messiah)

메시아란 명칭은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란 단어와 상호 교환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헬라어 Christos로 번역된 히브리어 mashiah(messiah)는 하나의 성을 가리키거나 예수라는 단어를 대체하여 사용된 단어가 아니다. 이 단어는 특별한 유형의 인물을 서술하기위해 사용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에게 사용되었다(삼상16:1-13; 왕상9:1-10).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구약 성경, 특별히 삼하7:1-17과 사11:1-10에 보면 한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이 다윗에게 주어짐을 봅니다. 이 약속은 다윗의 가계로부터 온 우주적 공의와 평화를 세울 한 지배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갱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다윗 계열의 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정치적 메시아는 아니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긍정적인 표현은 자신이 구약 시대부터 유대인들이 기대해 온 것을 성취하실 자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는 여전이 어떻게 예수께서 이 같은 기대를 성취하실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은 부르스(F. F. Bruce) 교수의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적 소명을 당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다르게 이해했고 성취하셨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진 음성(막1:11)은 “너는 내 아들이라(시2:7)” 말함으로 예수님을 다윗적 메시아로 선포했다. 그러나 이어진 말씀(내 너를 기뻐하노라)은 고난의 종을 소개하는 이사야42장 1절 말씀의 인용으로 이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고난 받는 종의 모습 곧, 겸손, 순종, 고통의 모습으로 성취될 것과 그의 메시아 되심이 죽음을 통과함으로 되어질 것과 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임을 가리키고 있다. 고난으로 관 쓰여진 예수님의 사역은 성부에 의해 확인되어졌으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그때까지 내포되었던 의미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갖게되었다.” [F. F. Bruce, ‘Messiah’ in J. D. Douglas (ed.), The New Bible Dictionary (IVP, Leicester, 1980), p. 818.]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말하는 것은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죽음으로 절정을 이룬 겸손한 순종의 삶을 통해 성취될 것임을 뜻한다.

(2)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의 용례에 의하면 ‘하나님께 속한’ 이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스라엘과 다윗 계열의 왕들에게 사용되었다(이스라엘: 출4:22; 호11:1; 왕들: 삼하7:14; 시2:7). 

그러나 마11:27을 비롯한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를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독특한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 사용하셨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요한서신).

이 관계에 대해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한다. 먼저, 요1:14과 다른 부분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독생자(the only begotten Son)’이시다. 그 어떤 사람과 달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태어난(begotten from)’ 또는 ‘나온(come forth from)’ 분이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10: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I and the Father are one)” 는 말씀이다. 비유로 말하면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그 부모와 같은 본질(성질)을 갖듯이, 예수님도 성부와 그 존재에 있어서 같은 본질(same substance, homoousios)을 가지셨음을 말한다. 하지만 이는 성자와 성부가 각각의 본질을 가지셨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한 신성을 공유하심을 가리키는 것이다. 

“복음서 여러 부분에서 확증하고 있듯이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 사이의 뜻과 목적과 사역의 하나됨의 배후에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 사이의 존재의 하나됨(the unity of being between God and the Word)이 있으며,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 사이의 사역의 하나됨을 위한 근거로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30절에서 주장하신 존재의 하나됨이 있음을 의심할 어떤 이유도 우리에게는 없다. 이 같은 하나됨에 근거해 요한복음 10장 이후의 논의들이 그 타당성을 갖게 된다. “내가 말할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는 것이며, 내가 행할 때, 아버지께서도 행하시는 것이며, 나의 행함은 또한 그의 행함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신적 삶과 존재와 본성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T. A. Smail, The Forgotten Father (London: Hodder & Stoughton, 1980), pp. 90-91.]

요한복음, 요한 서신 그리고 바울 서신이 증거 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동시에 그 분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우리는 양자 됨을 통해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소유하셨던 아버지와의 관계와 같은 관계를 공유한다(요1:12-13; 갈4:3-7; 엡1:5-7).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을 공유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자신의 아버지와의 아들로서의 관계를 가지셨음을 의미한다.

(3) 인자 (the Son of Man)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신약 학자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번째 견해는 루돌프 불트만(Rudolph Bultmann)과 관계가 있습니다. 불트만은 다니엘 7:13-14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인자”가 도래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리키며 그리고 예수도 이 같은 기대감을 공유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다(막13:26)”는 예수님의 말씀은, 불트만에 따르면, 예수님 외의 다른 인물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주장하기를 초대 교회가 예수와 이 “인자”라는 단어를 결합했으며, 결론적으로 초대 교회가 이 단어를 예수를 지칭하는 단어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트만의 견해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두 가지 이유에서 반박되었다. 첫째, 대부분의 학자들은 초대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둘째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끝에 영광 가운데 올 어떤 다른 사람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예수님은 “인자”라는 단어를 자신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하셨으며, 이 단어는 그의 사역에 있어서 여러 모습들, 특별히 자신의 고난과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한 모습을 담고 있다.

* 막2:10, 눅19:10 – 인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현재적인 사실로 이루실 자이시다.

* 마8:20, 막8:31, 10:45 – 인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은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포함한다.

* 막9:9, 눅12:40, 마25:31-46 – 죽음 이후, 인자이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을 것이며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미래의 한 시점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따라서 “인자”라는 명칭은 우리가 메시아란 단어에서 살펴본 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죽음을 향한 겸손한 순종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죽음 이후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정당함이 입증되어지며, 높임을 받으신다(롬1:4).

(4) 주 (the Lord)

“예수는 주(Jesus is Lord: 롬10:9)” 라는 고백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였으며, 이러한 고백을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않는 사람들이 구별되었다.

사실 “주(kyrios)” 라는 명칭은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기 전에 이미 1 세기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단어였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단어는 하나님(YHWH or Yahweh)을 가리키는 단어였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기에 YHWH 대신 adonai를 섰으며, Septuagint에서 kyrios를 하나님의 이름을 번역하기 위해 사용되어졌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단어를 예수님께 사용하였다.

(5) 하나님 (God)

예수님과 구약의 하나님을 동일시함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분명히 하나님이라 부르는 데서도 나타난다. 사실 유대적 배경에서 인간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 죄에 해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은 예수를 하나님이라 기록하고 있다: 요1:1; 20:28; 히1:8; 요1:18; 롬9:5; 딛2:13; 벧후1:1; 요일5:20;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이 같은 본문이 주는 의미는 다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1)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다: 구약 성경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인간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한다. 신약은 그 구세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 한다 (마1:21; 행4:12; 히2:10; 눅2:11). 

2) 예수님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유대교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이셨다. 고전1:2 “우리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란 구절은 구약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혹은 경배하는 형식을 반영한다 (창4:26; 13:4; 시105:1; 렘10:25; 욜2:32). 

3)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심: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Anyone who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 요한복음의 독특한 특징인 이 표현은 성부께서 그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심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 계시되어짐을 증거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살펴 본 예수님께 사용된 명칭들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겸손의 삶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인정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심으로 약속된 메시아로서 자신의 소명을 이루신 인자이셨다.”
